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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의 패션은 점점 다양화되면서, 각자의 개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와 

서 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중화로 인해 복고모드를 현대적으로 연출하게 되고, 이와 함께 

1960년대 반문화의 하나였던 미니멀리즘의 재통장을 낳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니멀리즘의 출현배경과 개념,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20세기 전반에 걸친 

패션의 흐름 속에서 미니멀리즘이 패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미니멀리즘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새로운 전위예술이 미국으로 이동함으로써 유럽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가 마난 태동한 미국적 미술사조이다. 미국의 기계화, 산업화 및 대량생산과 

기존제도하의 의식과 감성의 허구를 거부하면서 나타난 미니멀리즘은 같은 시대의 상업성 미술인 

팝아트에 의해 빛을 보지 못하지만 현대 미술의 영역을 확대하게 되며, 포스트모더니즘 출현의 

기반이 된다.

미니멀리즘은 물체성이라는 3차원적 륵징과 함께 비내부성(非內剖性), 반복성, 환경성이라는 

4가지의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미니멀리즘은 I960년 당시의 앙드레 꾸레쥬의 우주, 미래지향적 패션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의 과학혁명과 미니멀리즘은 미니혁명을 야기하였고, 가전제품에서는 소형 라디오, 패션에 있 

어서는 미니스커트를 등장시켰다.

21 세기를 앝둔 세기 말의 무드속에서 나타난 '레트로(Retro) '60' 으로서의 미니멀패션의 특 

징은 첫째, 간결한 조형적 라인의 추구와 세부장식의 최소화, 둘째, 하이테크(High-Tech)소재 

의 사용, 세째, 사이즈에 있어서 소형화(Miniaturization)를 들 수 있다.

미니멀패션은 환경이 파괴되고 지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입장으로서의 인 

류의 적극적인 대웅형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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